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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복합문화예
술기관으로 아시아문화의 조사연구, 자원 수집, 자료보존과 열람, 전시⋅공연 등의 콘텐츠 
창제작과 유통, 국제 교류, 문화예술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기능 중에서도 
특히 조사연구와 아카이브는 아시아문화를 연구⋅수집하고, 이를 아카이빙 하여 그 자료를 
연구자, 창제작자,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사연구 
및 아카이브 업무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각 업무 간 연관성의 중요도 및 필요성에 따라 전당에서 
추구해야 할 연구 자료의 가치와 아카이브는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
고 나아가 전당 발전전략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도출된 과제로 ‘정체성 및 방향성 확립’,
‘연구 및 수집 대상의 주제와 범위 설정’, ‘선순환 체계를 위한 개선방안 필요’,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① 조사연구 및 수집 대상의 정체성 및 방향성 
확립, ② 주제 및 범위 설정과 표준 체계 마련, ③ 선순환 구조 체계를 위한 활용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④ 연구 및 아카이브 네트워크 확장을 향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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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ia Culture Center (ACC) is a complex culture and art institution established on the 
foundation of the special law regarding establishing a cultural hub city of Asia. The ACC 
plays the central role in studying, collecting, and archiving Asian cultures to provide relevant 
materials and data to researchers, creators, producers, and the general public.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imitations of the aforementioned survey, research, and archive works 
and establish paths to improvement through the integrated determination of the values and 
archives of the research materials that the ACC should pursue according to the level of 
importance and necessity of relevance between each task. Furthermore, the center aims to 
utilize the study’s findings as to the foundation for its advancement strategy. Tasks deduced 
for these purposes included “establishing an identity and directionality,” “establishing a topic 
and scope of the subjects of research and collection,” “needing the means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cycle system,” and “expanding network establishment.” Based on these 
tasks to be pursued, ① establishing the identity and directionality of the subjects of the 
survey, research, and collection, ② setting the topics, and establishing a standards system, 
③ establishing the means of enhancing and activating the utilization for the virtuous 
cycle-structure system, and ④ expanding the research and archives network that were presented 
are the means for futur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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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목적 및 배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1)에 근거하여 2015년 11월 25일 

개관하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문화예술교류를 통해 문화적 창의성을 높이고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의 구심점

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된 중장기 정책으로, 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 아시아문화의 조사연구, 

자원 수집, 자료보존과 열람, 전시⋅공연 등의 콘텐츠 창제작과 유통, 국제 교류, 문화예술 교육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조사연구와 아카이브는 전당의 콘텐츠 창제작에 필요한 배경지식과 문화 원천소스를 제공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아시아 문화에 대한 연구 수행과 자원 구축을 통해 아시아 문화를 소재로 한 새로운 문화콘

텐츠 창조에 기여한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 2021). 이와 같이 전당에서의 조사연구와 아카이브 기능이 

아시아문화에 대한 차별화된 기획과 지식을 요구하고, 콘텐츠 원천소재를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만큼, 보다 

혁신적인 방법론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두 기능은 콘텐츠 개발 및 구현에 있어 창제작자들에

게 중요한 영감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므로 아시아문화에 대한 개념 정립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당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조사연구 및 아카이브 사업의 현황분석을 통해 한계점과 과제

들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당의 향후 발전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첫째, 전당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제 전당을 대상으

로 한 선행연구와 전당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도서관, 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전당 사업 운영 결과 보고서, 발전방안 연구, 자문 의견서, 정부 정책 및 내부 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 

및 아카이브 현황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계점과 당면 과제 등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셋째, 개관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연구와 아카이브 자료 및 사업 분석, 키워드 도출 등을 통해 전당의 연구 

및 아카이브 사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고, 타 기관과의 차별성에 주안점을 두어 시사점을 도출해냈다.

넷째,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해결점을 도출해내기 위해 기관의 정체성, 전당이 표방하는 아시아성, 아시

아문화가 갖는 정의, 비전과 방향성 등을 다루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담론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본 연구의 선행연구는 1) 전당의 발전방안 마련과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의 조사연구 및 아카이브의 역할의 

 1) 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

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립⋅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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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연구와 2) 조사연구와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 중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다룬 연구를 찾아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류재한(2014)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창조경제와 지역 문화의 융성을 견인하는 발전소로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당의 5개원은 어떤 콘텐츠로 창의적인 문화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지 연구하였다. 

문헌자료,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 관련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콘퍼런스 자료집을 토대로 이를 분석

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창조경제와 지역 문화 융성의 발전소임을 보여주고자 했고, 전당 내 5개원이 각 원별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핵심 엔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아시아문화정보원이 

아시아문화원형의 창의적 활용을 위한 원천 소스의 산업화가 가능한 곳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창조경제와 지역 

문화 융성에 있어 전당이 문화예술을 통한 창조경제 이끌기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배관표(2015)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예술 콘텐츠의 창조와 향유가 동시에 가능한 복합문화기관으로 만들

기 위해서 콘텐츠 순환 전략과 기능 형태의 조직 연계방안을 강조하였고, 콘텐츠 순환 전략을 위해 어떠한 조직 

형태가 적합하고 운영방식이 필요할지 관련 분야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의 조정 측면에서 기능 형태가 사업부 형태보다 더 적합함을 밝혀냈고, 세계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어내

기 위해서는 경계 조직이 스테이지-게이트 프로세스의 게이트 역할을 담당하는 운영방식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전당에 적합한 조직을 기능 형태로 재설계 및 제시함으로써 조직 설계에 있어 다양한 

이론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새로운 조직 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었다. 

강신겸, 김소연, 정성문(2018)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

안을 제안하기 위해 개관 전 시민들의 기대와 개관 이후 현재까지 인식하는 성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당은 

시민 삶의 질 증진, 문화예술의 활성화, 시민참여 활성화 등의 사회 문화적 파급 효과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

화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 공간이라 밝히며, 복합문화시설이 당초의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망으

로 바뀌는 사례 등을 언급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시민들은 전당 개관 이후의 문화적인 면에서의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식하는 반면 경제적인 성과부분에서는 낮게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당초 전당의 건립목적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김달호(2015)는 박물관의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서 복합문화공간화를 제안하고, 방안으로 기능⋅콘텐츠

⋅공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는 라키비움(Larchiveum)의 용어를 설명하면서 현재의 박물관은 단일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융복합 문화시설’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복합시설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편의성⋅다양성⋅연계성⋅접근성을 필수 요소로 확인하고, 장소 정체성이 형성된 복합문화공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전당이 지향하는 아시아 동시대 문화예술복합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참고하고자 하였다. 

신영지, 노영희(2020)는 공공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의 프로그램 구성체계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한 공공 도서관을 대상으로 공간 유형 및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

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복합문화 공간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공공 도서관 사서 대상 설문조사

를 토대로 향후 도서관의 복합문화 공간 활성화를 위해 목표 및 비전, 공간, 인력, 예산, 홍보 등의 키워드와 

각 세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국민들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도서관 이용자들 또한 도서관을 정보 취득 공간

이 아닌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인식하는 변화에 발맞춰 도서관도 복합문화공간 구성과 해당 공간에서의 체계적

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을 시사하였으며,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와 타 시설과 복합화를 이루고 있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곽승진, 이정미(2018)는 복합문화시설로서 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의 복합문화

시설의 선행연구와 함께 그 사례를 분석하고 특징을 도출하였다. 크게 미디어 테크, 라키비움, 메이커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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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논의되었으며, 라키비움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와 방안으로 크게 공간구성, 서비스프로그램, 운영규정으

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부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도서관은 복합 공간 플랫폼으로서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인 독서와 자료 열람, 보존 중심에서 전시와 체험, 문화향유, 커뮤니티 중심의 라키비움과 유로피아

나, GLAM, DPLA 등 디지털 라키비움 서비스로 발전하여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박옥남, 차성종, 김신영(2018)은 국립중앙박물관 내 전문 도서관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립중앙박물관 내 도서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사명과 목표를 지원하고, 대표 

국가 박물관 도서관으로서 국민의 문화자원 지식 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립박물

관 도서관의 정체성 및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전문 장서 및 디지털 콘텐츠의 확대, 전문 

정보 서비스, 인력의 확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당은 아시아문화 가치를 보존하고, 확산시키는데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으로, 정보 구축과 서비스 확대에 있어서 이 연구의 개선방안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노영희, 김윤정(2019)은 도서관이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지역주민의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

키기 위해 역할 다양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복합문화공간의 조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 역할의 확대 

방안 중 하나라고 보았다. 연구 결과 이용자에게 정보⋅교육의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시 및 공연 공간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은 정보⋅교육의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와 힐링, 

체험, 소통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홍보하고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상 살펴본 연구들을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연구자 기관/주요키워드 내용

류재한
(201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창
조경제, 지역문화융성

- 전당이 창조경제와 지역 문화의 융성을 견인하는 발전소로서 기능 역할 수행이 필요함을 

강조
- 문화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전당 5개원(특히 아시아문화정보원) 콘텐츠의 방향성 
설정

배관표

(20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콘
텐츠 순환전략, 조직연계
방안

- 전당이 복합문화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콘텐츠 순환 전략과 기능 형태의 조직 연계방안 강조

- 콘텐츠 순환 전략을 위해 조직 형태 및 운영방식 제시

강신겸, 김소연, 
정성문
(2018)

국립아시아문화전당/복

합문화공간, 성과 인식

- 전당 개관 전 시민들의 기대와 개관 이후 현재까지 인식하는 성과 분석 실시

-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전당이 지역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제안

김달호
(2015)

박물관/장소정체성, 복합
문화공간화

- 박물관의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서 복합문화공간화를 제안
- 기능⋅콘텐츠⋅공간의 분석 통해 편의성⋅다양성⋅연계성⋅접근성을 필수 요소로 확인

신영지, 노영희

(2020)

도서관/복합문화공간, 프

로그램

-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간유형 및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

- 도서관의 복합문화 공간 활성화를 위한 키워드와 각 세부 개선방안 도출

곽승진, 이정미
(2018)

도서관/복합문화공간, 라
키비움

- 복합문화시설로서 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전략 제시
- 국내의 복합문화시설의 선행연구와 함께 그 사례를 분석하고 특징 도출

박옥남, 차성종, 
김신영
(2018)

국립중앙박물관/정체성 

확립, 개선방안

- 국립중앙박물관 내 전문도서관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방안 도출

- 도서관의 정체성 및 비전을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안 제시

노영희, 김윤정

(2019)

도서관/복합문화공간, 프

로그램

-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과 지역주민의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역할 다양화 
모색

- 복합문화공간의 조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 역할의 확대방안 제시

<표 1> 선행연구 유형 및 내용

선정된 선행연구들은 첫째, 앞서 연구 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당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

게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제 전당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전당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나 콘텐츠 순환 전략, 기능별 역할 설정에 있어서의 부분 등을 참고하였다, 전당을 다룬 선행연구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사연구 및 아카이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73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2.069

주로 전반적인 관점에서 개관 전인 전당 운영에 있어서의 지향점이나 콘텐츠의 방향 등을 언급했다면 본 논문에

서는 개관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당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여 점검하고, 특히 전당 사업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사연구와 아카이브 기능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미를 두었다.

둘째, 전당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도서관, 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선정하였다. 각 

기관이 가진 정체성과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특징들을 살피고, 복합문화공간의 전반적인 개념을 설정하는데 참

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들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 운영에 있어서의 개선점으로 도입 전략, 발전방안, 서비스 제공 

방법 등 조사연구와 아카이브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정리하여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전당의 운영현황을 비롯해 조사연구 및 아카이브 현황 등을 이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2.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현황 

2.2.1 개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窓)”이라는 비전을 기치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근거해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아시아 문화

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당을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각 시설의 기능과 운영 전략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전당 

운영 체계 구축 사업이 단계별로 진행되었다. 전당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조직⋅인력⋅시설과 장비 구축 및 최적

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수립했고, 각 원별로 개관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개관하였다. 각 원은 

민주평화교류원을 시작으로 어린이문화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으로 이어지는 연속체로써 미래변화

에 대응이 가능한 5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창조와 교류, 향유와 연구, 그리고 교육중심의 5개원 기능이 상호연계 순환해 미래형 문화예술 콘텐츠의 창작과 

제작, 그리고 유통기반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5개원별 기능과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구분 기능 내용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 권역별 네트워크
 -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현장으로 ,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장
 - 옛 전남도청 본관⋅회의실⋅별관, 옛 전남경찰청 본관⋅민원실, 상무관 등 총 6개의 보존건물

로 구성

어린이문화원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아시아 문화 기반으로 어린이 문화콘텐츠 제작⋅유통
 - 어린이극장, 어린이도서관, 어린이 체험관, 유아놀이터, 어린이창작실험실, 다목적홀 등

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 다양성 보존 
및 창작원천 소스 제공

 - 아시아문화자원을 연구, 수집하고 그 자료와 콘텐츠를 체험⋅열람할 수 있는 곳 
 -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의 기능의 라키비움(Larchivium) 공간인 라이브러리파크 위치
 - 아시아문화연구소, 국제회의실, 대나무정원, 극장 등

문화창조원 융⋅복합 콘텐츠 개발
 - 융합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랩 기반의 콘텐츠 창⋅제작 공간과 전시실로 구성
 - 복합1~6관의 대형 전시공간
 - 연구개발을 위한 랩 공간과 창⋅제작을 위한 ACT 스튜디오로 구성

예술극장
컨템포러리 아트공연, 
상설축제, 마켓

 - 대중성과 예술성을 담은 콘텐츠를 선보이는 공간
 - 극장1(가변형 블랙박스 공연장) 및 극장 2(액자형 공연장)로 구성

<표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원별 기능

아시아 권역별 네트워크 기능의 민주평화교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현장인 옛 전남도청 건물을 중심으

로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장소이다. 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맡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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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문화원은 아시아문화 기반으로 어린이 문화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곳이다. 아시아문화 다양성 보존 

및 창작 원천 소스를 제공하는 문화정보원은 아시아문화자원을 연구, 수집하고 그 자료와 콘텐츠를 체험⋅열람할 

수 있는 곳이다.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문화창조원은 랩 기반의 콘텐츠 창⋅제작 공간과 전시실로 구성

되어 있다. 컨템포러리 아트 공연과 상설축제, 마켓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예술극장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담은 

콘텐츠를 선보이는 공간이다. 

전당은 선순환 기능을 우선에 두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타 기관과 차별되는 문화전당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전당의 기본 구동원리가 되는 선순환 기능은 교류-연구⋅조사⋅수집-창⋅제작-시연-교육-유통 등

의 기능이 상호 연계⋅순환되어 미래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창⋅제작하고 유통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 밖에 전당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문화외교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적인 문화예술

기관 및 예술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의 문화적 특성을 토대로 장르⋅테마별 네트워크의 전략적 구축을 

통한 아시아문화콘텐츠의 공동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고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2.2 조사연구 현황

전당은 창조와 실천을 모토로 아시아문화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연구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당의 아시아문화연구 사업은 아시아문화를 조사⋅연구하고 문화자원을 발굴 수집하는 

실용적 기능뿐 아니라 전당의 전체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 새로운 아시아문화연구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당 콘텐츠 창제작에 필요한 배경지식과 문화 원천 소스를 제공하며, 아시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

을 발견하는 지식생산의 역할을 한다. 기획-연구와 함께 문화자원의 발굴⋅수집⋅해석 및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아시아문화연구 사업은 크게 아시아문화예술의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연구’, 아시아 지역의 문화 

다양성 증진 및 가치 확산을 위해 권역별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문화 다양성 연구’, 기관 내 각 분야에 

창작소재를 제공하기 위한 ‘창작소재 연구’ 등으로 구분된다. 연구분야 및 주제 선정을 위한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아시아문화자원의 영역이 광범위하여 조사⋅연구⋅수집 대상의 선정을 위한 수많은 연

구들이 진행되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2010년 주요 기준, 주요 연구영역으로 

5대 영역(아시아의 스토리, 조형상징, 공연의례, 의식주, 이주정착)을 선정하였다. 5대 영역의 제안 취지와 선정 

과정은 다음 <표 3>과 같다,

5대 영역 아시아의 스토리, 조형상징, 공연의례, 의식주, 이주정착

취지

아시아 문화의 창조⋅변환의 과정과 존재 의의 등을 스토리 및 문학과 조형예술, 공연예술을 통해 고찰하고, 그러한 

예술들이 생명력을 얻게 된 역사적 사회상을 연관해서 분석함으로서 문화의 아시아적 전개 방식을 파악하며, 그 

다양성을 증진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재창조와 활용 방안을 제시 

범위
아시아 문화예술의 창조⋅변환 연구 스토리, 조형상징⋅시각예술, 의례⋅공연예술

문화예술의 사회문화적 배경 연구 의식주, 이주⋅정착

장점

∙아시아 문화 연구⋅자료 수집에 있어서 전당의 문화예술적 특성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효과

∙아시아인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되, 사회 배경과 예술의 연관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연구 

∙문화 연구 및 자료 수집 대상이 무제한으로 확장되는 혼란성 방지 

5대 영역 

선정과정

∙아시아 문화 조사⋅연구⋅수집의 효율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 시작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그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2010년 주요 기준, 주요 연구영역으로 결정

<표 3> 5대 영역의 제안 취지와 선정 과정

한편, 전당의 아시아문화연구기능은 국내 대학 연구소, 도서관⋅박물관의 연구기능과 차별성을 갖는다.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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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가 아닌 소장 자료의 활용을 전제한 연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 연구적 기능과 

사업적인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 순수 문화이론 또는 담론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실험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학 연구소와 차별성을 갖는다(<그림 1> 참조). 또한, 타 도서관⋅박물관의 경우 자료집적에 

본질적인 목적을 둔다면, 전당의 연구 자료는 망라적 수집, 보존, 열람 대상을 넘어 문화 창조의 목적 아래 선택적

으로 분석되고 응용되는 대상으로 해석된다. 

<그림 1> 아시아문화연구 기능 및 차별성

전당은 위와 같은 차별성을 가지고 정책 연구, 주제 연구, 콘텐츠 개발연구, 연구 성과 출판유통, 네트워크 

및 성과 확산 등 다양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정책 연구> 사업으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전략 연구 등 이슈 발신을 통해 동시대 아시아문화 담론 선도와 전당의 방향성을 제시해 나가기 

위한 ‘아시아문화테마 위원회 운영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제 연구>의 경우 5대 영역 문화자원 연구 및 수집에 

집중하여, 아시아의 사회문화적 가치 재해석 등 다양한 아시아의 문화지형 파악 및 활용도 높은 자원들을 연구 

수집하고 이를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 문화상품 제작 등 전당 콘텐츠 창제작의 원천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콘텐츠 개발연구>는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ACC에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전당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아시아 전통지식 및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개발’과 ‘아시아문화지도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아시아 전통지식 

및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유네스코아태무형 유산센터(ICHCAP), 한국

교육방송공사(EBS) 간 협력 사업으로 소멸하는 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을 디지털로 기록하고 이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유통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위대한 유산 중앙아시아> 3부작, <위대한 유산 동남아시아> 3부작, 총 

6부작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으며, 사업을 통해 제작된 시각영상 자료는 문화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대내외

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아시아문화지도’는 미래기술 수요에 대비하고 전당에서 연구 수집한 아시아문화자

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당의 핵심 콘텐츠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연구성

과 출판 유통사업>을 통해 우수 학술 자료 및 연구 자료들을 도서 형태로 보급⋅유통하여 연구기관이자 문화기관

으로서 전당의 인지도 및 아시아 문화 담론 활성화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당 아시아문화연구의 외연 확장을 

위해 학술행사 개최 및 국내외 연구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네트워크 성과확산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림 2> 아시아문화연구사업(무형문화유산기록사업, 학술행사, 발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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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아카이브 현황

전당의 아카이브는 앞서 기술한 조사연구 기능을 바탕으로 아시아문화 정보에 관한 아시아 및 전 세계 이용 

고객의 접근성 향상 및 국가 간 효과적인 자원의 공유⋅교환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아시아문화 아카이브’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의 급격한 현대화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변화하는 문화예술이나 사회 역사적 

현상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구축되었으며, 급속한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 

체계적인 구축을 통해 아시아문화 정보에 대한 관련 연구자와 일반인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수집한 자료들은 수장고, 보존처리실, 매체변환실 등 제반 시설을 통해 공공적 이용이 용이한 상태로 보존되고, 

특히 매체변환실은 다양한 매체로 존재하는 원본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귀중 자료의 정보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업을 통한 디지털 자료 등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보유 디지털 자원 검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당의 소장 자료의 범위와 형태는 <표 4>와 같이 자료별 특성을 부각하고, 이를 고려한 체계적 정리를 위하여 

전문(주제) 자료, 기증 자료, 기본 자료, 기관 자료로 구분하여 관리⋅운영 중에 있다.

구분 범위 형태

전문주제

(Special Collections)

조형상징, 의례, 의식주, 스토리, 이주⋅정착 등 

5개 영역을 중점으로 아시아 각국의 근대화 과정 

및 문화예술의 사회사를 조망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자원

희귀도서 및 연속간행물, 회색문헌, 단명자료, 악보, 사진, 

시청각자료 등의 실물자원. 다만 실물자원 수집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영인, 매체변환(디지털화) 등의 복제를 통한 디지

털자원 수집 

기관자료 

(Institution Collections)

전당 생산물 중 기관 활동의 역사적 증거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
문헌자료, 시청각자료, 박물류 등의 실물 및 전자자료 

기본자료

(General Library Collection)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전자자료 수집에 중심을 두되, 전자자료 유무, 이용도, 원본성 

및 희귀성 등을 고려하여 인쇄자료(참고자료, 단행본도서, 

연속간행물 등) 수집을 병행 

기증

(Donation Collections)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수증한 개인, 기관, 단체 

등의 기증자료
자료 수증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보

<표 4> ACC 자료 범위와 형태

‘전문자료’는 전당의 비전과 목적성에 기반하여 특정 주제를 설정하고 이의 연구⋅조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아카이빙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아시아문화 정보 구축을 위한 핵심 자료이다. ‘기관 자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전당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추진하는 사업 운영 결과물 및 부가 산출물, 콘텐츠 등을 포함한다. 

연구결과 및 자료의 내용적 맥락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처에 따른 원질서 유지 등 자료를 조직화하여 컬렉션 

→ 시리즈 → 아이템으로 계층별 분류한다. 수집 배경, 컬렉션의 내용, 규모, 이용조건 등 자료 전반의 소개와 

접근을 유도하는 컬렉션 단위 기술과 하위 각 아이템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정리는 연/월/주 단위 정리 대상의 

컬렉션을 선별하여 실물자료 보존 상자 편성 및 레이블 부착, 서가 배가 및 격납, 디지털자료 백업 등으로 이루어

진다. 

전당은 <표 5>와 같이 공연예술, 근현대 건축, 디자인 등 전문 주제별로 컬렉션을 구축하였으며, 지춘상(민속자

료), 정추(음악자료), 지건길(고고학 및 인류학 자료), 우규승(전당 건립 관련 자료), 이청준(문학 자료), 누산타라 

컬렉션(인도네시아 실물자료), 아시아의 탑(기록 사진 자료) 등 전당이 개인과 기관에 수증 받은 기증자료 컬렉션

으로 구성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 밖에 전당 내 연구, 교육, 전시, 공연 등의 사업 결과물을 이관 받아 전당 

자료로서 컬렉션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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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구분

공연
예술

근현대 
건축

디자인 의식주 사진
소리와 
음악

의례/
공연

이주 전시
조형/
상징

퍼포먼스 
아트

필름&
비디오

계

구축 건수 154 3,475 303 1,179 21,864 829 1,471 150 581 3,798 381 587 34,772

<표 5> 전문주제 컬렉션 현황(2021년 4월말 기준)

구축된 아카이브는 온⋅오프라인으로 서비스되어 제공받을 수 있다. 먼저 아시아문화 정보 및 전당의 소장 

자료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아카이브 누리집 ‘아시아문화아카이브’는 아시아문화 정보 및 전당의 소장 자료 등을 

검색할 수 있고, 전당 문화정보원 지하 3, 4층에 위치하는 ‘라이브러리파크’는 열람, 전시, 상영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아시아 문화와 예술에 관한 기본 자료와 아카이브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아카이브는 아시아의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수집 자료를 정리하여 누리집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그림 3> 참조). 소장 자료는 전문 연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이들 자료는 전시⋅교육⋅공연 등 전당의 콘텐츠 개발 시 

원천 소스로 활용되고 있다. 누리집 메뉴로는 아카이브 컬렉션, ACC 자료, 아시아문화 정보, 아카이브 콘텐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아시아문화아카이브 누리집 화면

한편 라이브러리파크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라키비움(Larchiveum) 공간으로 다음 

<표 6>과 같이 주제 전문관, 기획전시실, 도서열람공간,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 전문관과 기획전시

실은 전당의 소장 컬렉션을 기반으로 상설/특별 전시로 나누어지며, 전당의 연구⋅아카이브 성과 및 아시아 문화

와 예술에 기반한 각종 콘텐츠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서열람 공간은 아시아문화에 관련된 기본교양도서들

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잡지나 신문 등 정기간행물 등을 읽으며 쉴 수 있는 휴게공간과 극장, 커뮤니티룸, 문화상

품점 등 편의시설도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교류전과 아카이브 기획전 등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라이브러리파크에서는 콘텐츠 제작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시아 문화자

원을 내외 기관, 단체 등에 대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구분 내용

주제전문관  소장 컬렉션을 전시 형태로 제공하는 공간으로 큐레이션된 자료와 정보를 열람

기획전시실  소장 컬렉션 특별전시, 아시아 문화 관련 기획전시, 국가 간 교류전시 등을 진행

도서열람공간  아시아 문화 관련 특화서적과 교양도서 등을 자유롭게 열람 가능, 북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진행

휴게공간  잡지, 신문 등 정기간행물을 비치하여 열람과 휴게 공간을 제공

<표 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공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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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석 및 과제

2.3.1 조사연구 한계점과 과제

전당은 아시아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담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연구⋅수집하여 콘텐츠를 개발⋅유통하는 노

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연구, 주제 연구, 콘텐츠 개발 연구, 네트워크 성과확산, 출판유통 

등의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추진 사업에서 나타나는 조사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연구업무의 방향성 설정

전당은 창제작의 원천소재를 연구 수집 및 발굴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 창조에 기여함과 동시에, 아시아문화 

이슈 발산을 통한 아시아문화연구의 담론 생산을 주도하는 곳이다. 특히, 전당의 싱크탱크(Think tank)역할을 하는 

조사연구업무는 무엇보다 뚜렷한 방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나,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전당 설립 목적에 따른 

조사연구의 비전 목표와 전략목표의 부재로 연구의 뚜렷한 방향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2020년에 추진한 아시아문

화전당 콘텐츠 개발 5개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연구 업무가 전당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미션과 단계적인 추진 연구에 대한 방향성 설정이 대내외적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다(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

구소, 2020).

설립목적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

미션 아시아 동시대 문화예술의 교류와 창조의 플랫폼

비전 아시아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글로벌 문화예술 기관

비전 슬로건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窓)

핵심가치 문화다양성 창의성 인본주의

비전목표
문화예술 교류협력

활성화

다양한 방문객

 층위 확보
고객만족도 제고

우수 책임운영기관

(자율성 확보)

전략목표
아시아와 지역을 잇는 

문화적 교량

창제작 문화예술기관으로 거

점공간화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복합문화기관

상생과 화합 자기실현이 

가능한 조직역량 구축

<표 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략체계- 2019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체사업 평가결과 보고서 

2) 연구 대상의 선정 및 범위

2015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전당에서 추진된 연구현황은 다음 <표 8>과 같다. 이에 따르면, 이주⋅정착 영역

을 제외하고는 연구주제가 5대 영역 내에서 고르게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당 개관 준비사업에서 

선정된 연구주제 5대 영역(스토리, 조형상징, 공연의례, 의식주, 이주정착)은 조사연구 폭이 넓다는 점에서 연구

주제 선정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각 연구 주제들 간 유기적⋅맥락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초래하며, 이는 곧 연구결과물의 활용성과 연구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평가로 이어진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1;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또한, 지속 가능한 연구보다는 단발

성 연구 위주로 추진되어 전당 내 사업화 연계 부족 등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는 어렵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실제 전당에서 추진 중인 단연도 예산 제도는 1년 단위로 해마다 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어, 예산

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연구 사업이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단연도 사업에 그치는 경우를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당이 추구하는 아시아성, 전당이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연구 

소재가 아시아문화에서 어떤 이슈를 발산하는지, 왜 전당에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 마련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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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구분 세부주제 연구비율(%)

5대영역

스토리 15

조형상징 15

의식주 22

이주정착 7

공연의례 22

기타 19

합 계 100

<표 8> 2015~2020 아시아문화연구 추진현황 

<그림 4> 2015~2020 중장기/단기연구 추진 비율

3) 활용을 전제로 한 연구 및 수집 체계

아시아문화콘텐츠 개발에 있어 영감이나 아이디어, 실증적 자료 등을 제공해 주기 위한 활용성 높은 연구주제 

선정이 요구되나 개관 이후 연구의 활용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제작할 수 있는 여건

이 조성되지 않았다. 조사연구의 결과물이 콘텐츠 창제작으로 선순환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 및 수집의 활용

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필요하나 현재 전당이 보유하고 있는 지침은 개관 전 2010년 수립한 ‘아시아문화정보

원 상세 업무 프로세스 및 매뉴얼 개발 연구’가 전부이다. 이는 문화자원의 존재 양상, 조사연구 결과물의 유형 

및 개념에 대한 고민과 어떤 결과물이 창작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연구결과물을 기반으로 전당 

내 선순환 체계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가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 창제작으로까지 이어지는 성과도 다수 존재하나, 콘텐츠 창제작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개발으로서의 연계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특히 개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아시아의 스토리, 조형상징(디자인), 이주정착 연구는 그 활용가치가 높은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가 연구 보고서, 실물 자원(영상, 사진)등에 그쳤다.

4) 아시아 국가 간 공동연구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전략 필요

기존의 조사연구 네트워크는 국가 간 공동 연구 수행 체계 기반이 아닌 권역별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전략이 

설정되어 각 국가의 고유한 문화현상과 문화자원 발굴에 대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표 9>에 따르면, 

구분 기관명 주요내용 체결시기 공동사업 추진여부

국내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 지역원

공동연구 조사 및 

교류협력, 학술행사 

공동개최 등

2012 X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2012 X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 2012 X

한국외국어대학교 남아시아 연구소 2014 X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6 X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2018 O

2020 OKOR 컨소시엄

국외

중국 북경대 문화산업연구소 2009 X

몽골 국립박물관 2011 O

독일 바움볼스피너라이 2011 X

인도 인디라간디 예술센터 2014 X

이란 타브리즈 이슬람예술대학교 2020 O

<표 9> 조사연구 업무 관련 MOU체결 및 공동사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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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전당과 조사연구 네트워크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기관은 12개 기관(국내 7개소, 

국외 5개소)이나 이 중 실질적으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4개 기관이다. 이에 연구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협력연구조직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공동연구 및 업무협력이 가능한 아시아문화 관련 연구기관 재조사를 통해 

향후 전당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하고, 네트워크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3.2 아카이브 한계점과 과제

전당은 아시아의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구축

되는 자원은 이용자의 아시아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 고취, 교양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자료와 아시아문

화에 대한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 등 보존의 가치성과 유용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된다. 이 항에서는 조사연구 

측면에 이어 아카이브 구축 측면에서의 한계점과 과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1) 아카이브 구축 방향

아시아문화예술의 넓은 범위와 기존에 수립한 전당 5대 주제 영역의 관련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관리하기에

는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매우 힘든 일이다. 전당은 방대한 자료의 수집이 목적이 아닌 전당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 아카이브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다른 도서관이나 박물관의 경우 여러 방면의 다양한 자료들을 

모은다는 사실이 중요하겠지만, 전당은 직접적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재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를 연구하며 

그 결과 자료를 맥락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10). 아시아문화의 맥락화는 곧 자료 

명칭이나 장소, 설명 등의 1차적 텍스트 정보뿐 아니라 해당 자료에 담긴 역사적인 의미, 사회적 이해 등이 담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당은 객관적 자료의 수집을 피하고, 특화된 주제 분야, 맥락화까지 고려한 자원의 

수집 방향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2) 자원 수집의 주제 및 범위

분명한 아카이브 구축 방향의 수립 이후에는 선별과정이 필요하다. 해당 자료의 문화적 혹은 예술적 가치,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 정보제공의 가치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수집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증거적 가치

로서의 자료 선별하는 작업을 통해 아카이브가 구축되어야 하며, 디지털화 대상 순위 또한 대상 자료의 유일성, 

정보적 가치, 활용 요구 정도, 물리적 상태 훼손 정도, 저작권 등의 법적 고려사항, 디지털화에 따른 이득 등도 

살펴봐야 한다(김이경, 2011). 

전당이 무엇을 수집하고, 아카이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결국 아시아문화아카이브를 정의하는 데서부터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전당이 아시아성이 담긴 대상을 연구하고, 수집하여 이를 잘 정리하고 보존해 아시아

문화를 잘 전파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인 방향은 아시아문화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찾는 일이다. 연구 대상에 기반한 자원 수집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의 수집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2015년 개관 당시 라이브러리파크 등 내부 공간의 전시 기능에만 집중되어, 자원 수집 대상이나 범위도 

문화예술 일부 분야로 한정되었다. 이와 관련, 연구⋅수집된 자원 역시 개관 전 설정된 5대 주제 영역 외에 별도로 

예술분야 주제컬렉션으로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전당의 자원 수집은 우선순위가 명확히 제시되지 못했고, 조사 

수집 주제 분야의 타당성 및 기 수집 자료에 대한 유용성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구축된 자원은 <표 

10>과 <그림 5>에서처럼 80% 이상이 예술관련 컬렉션으로 구축되어 있어 기존 5대 영역의 주제 비중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당이 추구하는 5대 영역 범주 안에 수집할 수 있는 자원의 폭이 넓은 점 또한 

문제점이다. 이를 위한 새로운 자원 수집에 대한 우선순위와 중장기 계획이 새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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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건수/비중

예술 컬렉션
라이브러리파크 주제 관련

(전시, 디자인, 퍼포먼스 아트, 필름앤 비디오 등)

28,324 

(81%)

인문 컬렉션
5대 영역 주제 관련

(스토리, 조형상징, 공연의례, 의식주, 이주정착)

6,448

(19%)

<표 10> 예술/인문 컬렉션 내용

<그림 5> 예술/인문 컬렉션 분포 현황

3) 선순환 체계를 위한 소장 자원의 적극적 활용

전당의 아카이브는 소장 자원의 보존⋅관리라는 기능과 소장 자원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두 기능 중 전자는 자료의 분류⋅등록⋅보관 등에 관련된 것이라면, 후자는 원본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그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다. 

전당 소장 자료의 내외부 활용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이 매년 외부 활용 건수는 늘어가는 반면, 내부 

활용 건수는 정체되고 있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소장 자원이 단순히 자료 보존에만 그치지 않고, 전당 내부 

여러 사업과 항상 유기적인 관계에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소장 자원의 정보제공과 활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소장 자원을 활용한 전시와 공연 개최, 출판 및 유통,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은 전당을 

찾는 일반 이용자 관심 및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전당 내 선순환 체계 구조의 부재는 각 사업 부서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특히 원천 소스로 확보된 자원들이 콘텐츠로 이어지기 어려운 문제점 때문이다. 따라서 

소장 자료들이 다양한 콘텐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원본 자료에만 그치지 않고, 디지털 매체변환 혹은 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한 텍스트 보완, 시각화된 자원인 영상 자료의 충분한 확보 등이 필요하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1). 이러한 소장 자원의 디지털화는 자료 보존에만 그치지 않는 활용 측면을 강화하는 작업으로 기 구축된 

연구 성과와 자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체계를 갖춰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

을 확보해야 한다.

구분 내용
연도

2017 2018 2019 2020

내부 활용
- 전당 내에서 콘텐츠 제작의 기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집 문화자원을 사진, 영상, 연구물 형태로 제공
6 9 5 4

외부 활용
- 아시아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을 하는 국내외 기관/단체 

등에 전당이 보유한 자원을 대여
5 8 13 17

계 11 17 18 21

<표 11> 소장자료 연도별 내외부 활용 현황 

4) 자원 수집 및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각 기관의 소장 자원의 정보와 메타데이터 등의 공유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문화예

술자료를 다루는 국내 기관과 더불어 국외 기관까지 정보 교차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당의 경우 아시아문

화 관련 정보 및 소장 자원의 연계 정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 체계 및 시스템의 추가와 외부의 자원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의 공유⋅교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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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자료 정보의 공유를 위한 소장 자료들의 메타데이터 표준화와 호환성 확대, 또한 아카이브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수집⋅서비스 가동을 위한 관계자 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2.3.3 소결

이상 조사연구와 아카이브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다음 <표 12>와 같이 각 한계점과 과제들에 대한 도출하였으

며, 정체성과 방향성 확립의 관점에서 ‘정체성 및 방향성 확립’과 ‘연구 및 수집 대상의 주제와 범위설정’, 내외부 

활성화 관점에서는 ‘선순환 체계를 위한 개선방안 필요’와 ‘네트워크 구축 확대’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구분 조사연구 아카이브

정체성 및 방향성 확립
- 조사연구의 비전목표와 전략목표 부재

- 장기적인 미션과 단계적인 추진연구 방향성 설정

- 전당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 아카이브 방향 고민

- 집적(集積)적 자료수집 지양, 특화주제분야 및 맥락화 

고려

연구 및 수집대상의 

주제와 범위 설정

- 연구결과물의 활용성과 연구사업의 지속성 결여

- 전당 내 사업화 연계부족으로 인한 가시적 성과 부재 

- 아시아성과 종합적 가치가 담긴 자료 선별 필요

- 자원수집의 우선순위와 실행 계획 필요

선순환체계를 위한 

개선방안 필요

- 별도의 연구 및 수집 활용에 대한 지침 추가 필요

- 활용가치가 높은 연구결과물의 활성화 필요

- 외부 활용에 비해 내부 활용 건수 정체 

- 소장자원 디지털화 등의 작업을 통한 활용 확대 필요

네트워크 구축 확대
- 권역별 거점기관 문화 탐구 및 발굴의 타당성 결여

- 실질적인 공동연구 및 업무협력이 가능한 기관 선별 

-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호환성 확대 필요

- 관계자 커뮤니티 운영 등 상호협력 확대 필요

<표 12> 조사연구와 아카이브의 한계점 및 과제

첫째, 조사연구와 아카이브 두 업무에서는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 목표 등의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전당이 

가지고 가야 할 조사연구 대상과 주제 선정과 맥락화까지 고려한 자료수집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가치 있는 자료의 선별과 수집 우선순위를 포함한 중장기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며, 전당 내 사업화 연계를 

염두에 둔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되고 수집되는 대상이 전당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아시아문화에

서 어떤 이슈를 발산하는지 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별도의 연구 및 수집 활용에 대한 지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연구결과물이 내부 

활용으로 이어져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부 선순환 체계를 위해 소장 자원의 디지털화 작업들을 

통해 자료 보존에만 그치지 않고, 창제작⋅전시⋅공연⋅교육 등으로의 활용을 강화해야 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넷째, 실질적인 공동연구 및 업무협력이 가능한 기관을 선별하여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료 공유

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호환성 확대, 자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커뮤니티 운영 등의 상호 협력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이 도출된 전당의 조사연구와 아카이브 사업의 한계점과 과제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전당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개선방안

3.1 조사연구 및 수집 대상의 정체성 및 방향성 확립

전당은 정책적 설립 목적(실험적 문화발전소)과 시민의 기대치(대중적 문화향유 공간) 모두를 충족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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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라는 지역을 염두에 두면서도 세계성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예술성-대중성’, ‘지역성-

세계성’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함으로, 전당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전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근간이 되는 조사연구-자원 수집-아카이브 업무의 방향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연구에서는 아시아의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수집 및 아카이브에서는 이용자의 수요나 기대감에 부응하는 콘텐츠를 창제작할 

수 있도록 활용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해 

나간다면, 전당의 정체성도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사연구와 수집대상의 정체성과 방향성

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당이 추구하는 아시아성에 대한 정의와, 연구 방향성 및 정체성 결여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양에서 정의하는 아시아의 고정된 견해와 사고에서 벗어나, 아시아인들이 바라보는 아시아성에 대한 연구조사

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각 지역, 현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의견조사, 기존 

선행 연구 자료 분석뿐만 아니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부 연구자와 전문가들을 통해 전당에서 추구하는 아시아 

문화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스스로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수집과 아카이브는 전당 본연의 중점 가치인 

‘광주정신(민주, 인권, 평화)’, ‘문화다양성’, ‘아시아의 동반성장’, ‘미래지향성’ 모두를 고려하여 방향성을 설정해

야 한다.2) 

둘째, 세계 유수 기관들의 연구 사업들과 비교하여 차별화되는 전략적 테마와 조사연구 수준 확보를 위해서는 

<표 13>의 2020 아시아문화테마위원회 운영사업에서 도출된 연도별 핵심 테마 및 정책과 같이 글로벌 트렌드 

분석과 동시대적 아시아문화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여 이를 연구 주제 설정에 반영해야 한다. 

문화예술 이슈/키워드 연도 핵심 테마 및 정책

∙사회적 변화: 평화, 정의, 포용, 양질의 교육, 젠더, 소수자, 

성평등, 성장 고용, 빈곤/기아종식

∙환경적 변화: 환경오염, 생태계, 지속가능성(기후, 물과위생, 

에너지, 해양보호, 인류세, 기후변화, 공존)

∙기술의 변화: 스마트(그리드/홈/도시), 온택트 커뮤니케이션, 

디지털/감성리터러시, 인공지능, 인간기계융합, 사물자동화, 사

이버 전쟁, 커넥티드, 디지털/비대면전환

∙문화정책의 변화: 디지털한류, 신북방,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전문가 네트워크, 문화선도국가기반구축, 국민문화소비지원, 

지역문화진흥

∙정서적 변화: 회복, 치유, 돌봄, 사회안정망, 건강과 웰빙, 성취를 

위한 협력

2021
테마 ∙치유의 시공간

정책 ∙치유를 위한 대안공간

2022
테마 ∙ACC 피디아(ACC-Pedia)

정책 ∙디지털 평생교육(Lifelong Learning)

2023
테마 ∙그린 앤 그린(Green&Green)

정책 ∙문화 웰빙(Cultural Well-being)

2024
테마 ∙디지털 존재(Digital Being)

정책 ∙디지털 유산(Digital Heritage)

2025
테마 ∙완벽한 미래(Future Eprfect)

정책 ∙아시아 시프트(Asia Shift)

<표 13> 2020 아시아문화테마위원회 운영사업에서 도출된 연도별 핵심 테마 및 정책

이와 같이 미래의 문화 양상에 대비하는 전략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해외 기관의 사례로는 ‘일본 국립민족학 

박물관’, ‘프랑스 깨 브랑리 박물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인류학 박물관’ 등이 있다. 전당 또한 아시

아문화 주요 이슈 및 미래 아시아문화의 발전 방향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 지식과 창조적인 통합연구

를 통해 전당을 실질적인 문화발전소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방법들을 통해 전당의 조사연구 

및 수집 대상의 정체성 및 방향성을 확립해 나간다면, 타 기관과 차별되는 전당만의 특성화된 위상 또한 획득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중점 가치로 민주 인권 평화의 광주 정신을 아시아에 전파하는 ‘광주 정신 5.18민

주화운동’, 아시아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체험하는 ‘아시아 문화 정체성’, 공연⋅전시⋅문화산업⋅관광마케팅을 통한 ‘아시아 

동반성장’, 어린이 교육문화 콘텐츠를 통해 미래에 대한 대비로 ‘미래지향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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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당이 추구하는 아시아문화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조사 연구 및 수집 대상이 설정되면, 다음은 아카이브 

구축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아시아 지역은 예술‧공예‧문화‧음악‧민속전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유산을 공유하

고 있으며, 이들 문화유산 중 수집해야 할 자원은 개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화권 내에서 각 문화요소들로 

결합되어 있다. 이 요소 간의 맥락을 잘 파악하여 전당이 구축하는 아카이브는 단순한 수집의 아카이브를 넘어 

자료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는 ‘해석적 아카이브’를 지향을 필요가 있다. 해석적 아카이브는 문화 간 의사소통을 

번역하는 과정으로서의 해석이 될 수 있고, 각 국가의 표현문화를 과학적 분석의 대상을 넘어 해석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문화자료에 대한 해석을 포함한다는 것은 현지인의 지식과 문화의 입장에서 

잘 이해하고 기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당은 기존 도서관이나 박물관처럼 자료집적에만 방향을 맞추는 망라적 수집을 지양해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모으면 언젠가는 사용될 것이라는 오류를 피하고, 수집 시작부터 다각적 활용까지 염두에 

둔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선별하여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3.2 주제 및 범위설정과 표준 체계 마련 

조사연구 및 수집을 통해 아카이빙 된 자료는 전당의 비전과 기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는 곧 전당이 지향하

는 아시아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당의 아시아연구 및 자료 수집의 방향성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통해 아카이빙 된 자료들은 창제작자, 연구자, 일반인들에게까지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앞장에서 분석된 조사연구 및 아카이브의 주제 범위 설정의 한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연구 및 수집의 주제 및 범위를 체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아시아문화예술은 인간의 자연적, 사회적, 

이념적, 종교적 표현방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므로, 각 개별적 특성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여 연구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문화의 정체성 정립과 방향성을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인들 스스로가 창안하고 정의한 아시아문화의 특성과 공유성을 연구주제에서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설계된 아시아문화연구 주제 및 범위(5대영역: 스토리, 조형상징, 공연의례, 의식주, 이주정착)가 주제 선정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각 연구 주제들 간 유기적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된 5대 영역을 세분화하고 현재 아시아문화의 이슈 키워드를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그동안의 추상적이고 

모호했던 연구 대상을 현실성 있고, 현장성 있는 연구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아시아는 광범위한 지리적 

공간과 그 안에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권역별로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

에도 전당이 지향하는 아시아문화예술의 동시대성을 감안하여 자료수집의 시간적 범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근현대사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동시대 문화예술의 영향을 끼치는 미래가

치에 초점을 두는 등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현대 사회를 가장 잘 드러내고 시각화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문화예술 분야의 중심의 주제를 5대 영역 안에서 연구하고 수집하는 방법도 있다. 창작소

재로서의 문화적 근거, 타당성, 현실적 대안과 파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주제 선정 및 수집을 통해 창작 

콘텐츠로의 발전 가능성을 충족시키며 동시에 전당의 아시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연구와 자원 수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0 아시아문화테마위원회 운영사업 연구보고서에서는 아시아문화 이슈 키워드를 반영한 연구주제(안)

을 <표 14>와 같이 도출하였다. 

다음과 같이 제시된 연구주제(안)은 궁극적으로는 전당의 이념과 아시아문화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범주 및 대상이 되어야 하며, 아시아의 다양한 지역, 민족들의 문화에 접근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시아적 가치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제선정과 더불어, 

전당의 자료는 아시아성과 종합적인 가치가 담긴 자료라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연구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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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영역 주제

남아시아

스토리 인도우화/설화 판차탄츠라, 마하바라타 등

이주정착 가디아 로하르, 아시아의 난민문제: 카슈미르사태, 난민거주지

의식주 소수민족의복, 음식의 혼종성 탐방, 계획도시, 전통복장의 변천

공연의례 고전무용극<카타칼리>, 인도의 군무 <방그라>

조형상징 아마다바드의 하우징<폴>, 세밀화(Miniature painting)

서아시아

스토리 페르시아 대서사시<쿠쉬나메>, 아라비아의 길<아라비안나이트>

이주정착 팔레스타인, 예맨내전, 모로코와 서부 사하라 소수민족

의식주 <쿠르드인>소수민족의복, 재해건축, 고대건축 복원, 탈서구식 복식문화

공연의례 사우디아라비아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축제 및 의식, 마즐리스, 나시드

조형상징 서아시아 세밀화, 인도세밀화, 서아시아의 고대유리

중앙아시아

스토리 설화의길: 아시아 공통스토리텔링, 알타이문화원형 신화구전설화 비교연구

이주정착 고구려 북방기류의 중앙아, 카자흐스탄<사카>, 키르기스탄<타라스>

의식주 실크로드의 소통과 융합정신, 유목에서도시정주로, <오렌부르그>

공연의례 처용무와 사자춤의재해석,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전파<북청사자춤>

조형상징 카펫로드 21세기적 문화재해석, 아프라시압벽화, 아르잔유적

동남아시아

스토리 대서사시<마하바라타>수용과 변용, <라마끼엔>, <라마사가>

이주정착 필리핀 민다나오 분쟁, 태국 파타니, 버마 민주화의 허와 실

의식주 동남아시아 발효문화<어장>, 동부말레이시아의 건축<긴집>

공연의례 인도네시아 <와양>, 태국<낭>, 동남아<빤지>, <가믈란>

조형상징 <보로부두르, 쁘람바난>, <에메랄드 파고다>, <쉐더공 파고다>

<표 14> 아시아문화이슈키워드를 반영한 권역별/영역별 연구주제설정(안)

원천자료로서의 충분한 자원 수집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당에서 다년간에 걸친 지속적 자료 수집의 의미는 

연구자에게는 아시아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전당을 찾는 일반 이용자에게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아시아 각국의 정보 제공으로 재미와 흥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아시아 문화 일반의 기초 장서 및 주제별 

도서, 시청각자료로서 아시아 각국 대표도서(고전, 문학, 철학, 예술 등)는 물론, 주제별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력과 

가치를 지닌 자료도 수집 범위에 우선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또한 자료를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영감과 자극을 주는 자료와 해외 전문컬렉션 자료로 전문가들에 의해 가능성과 잠재적인 연구 가치를 인정받은 

분야의 자료 등도 충분히 고려해 수집의 우선순위로 설정해야한다. 

둘째, 조사연구의 자체의 표준연구 절차와 수집에 대한 세부 지침 설계를 통해 개별구성단위의 연구들을 재정

리하고, 본 지침을 바탕으로 한 수집 방법 도출이 필요하다. 전당은 앞서 기술한 아시아연구 및 수집의 방향을 

기본으로 연구 및 수집 절차 및 수집 자료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자료의 활용을 염두에 둔 기획적 접근을 

통해 부서 간 사업화 연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주제 선정에 있어서의 표준연구 절차와, 주제 

선정 접근체계는 <그림 6>과 같다.

연구자문

위원회

구성

▶

연구과제 

수요조사

(창제작팀연계)

▶
연구과제

선정
▶

연구추진

및

부서 간 협의

▶
보고서

발간
▶

자료

이관
▶

아카이브

등록서비스
▶

연구결과

환류평가

<그림 6> 표준 연구절차

먼저 연구주제를 자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연구자문위원회를 내⋅외부 구성원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연구 

자료 및 자원 수집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창제작 부서(공연/전시/교육 등)에 수요 조사를 진행하여 연구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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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한다. 자체 심의 및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 추진 시에는 기획

의도에 맞는 결과물 도출을 위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이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수집된 자료는 아카이브 

팀으로 이관하여 아카이브 팀에서는 창제작자, 연구자, 일반인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한다. 이후 연구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한다. 이때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학술행사나 워크숍을 통해 연간 연구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은 연구 및 자료 수집의 프로세스 설계와 더불어,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한 관련 전문인력 배치도 

병행하여 현실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정적인 조직체계와 더불어 위와 같은 표준연구절차와 수집

체계를 통해 조사연구 및 수집이 진행된다면, 그간의 약점이 보완됨으로써 전당의 아시아연구 및 자료수집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3.3 선순환 구조 체계를 위한 활용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전당의 선순환 구조는 <그림 7>과 같이 초기 구성 당시 매우 이상적인 모델이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과정이 도출되지 않아 제대로 구동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당 콘텐츠 개발 5개년 연구 보고서에서도 

전당이 보유한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이 함께 구상되고 있지 못하는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다(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2020).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내부적으로 활용을 전제로 하는 조사연구 매뉴얼 및 지침의 추가와 협업 체계 재구축이 필요하며, 더불어 

소장 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서비스 방법들을 새로이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선순환체계 모델

첫째, 활용성을 전제로 한 조사연구 매뉴얼 설정 및 체계 구성이다.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조사연구 매뉴

얼 및 지침은 있으나, 활용을 고려한 세부 지침은 만들어지지 않아 콘텐츠 창작 원천소재로서의 자원의 활용성을 

고려한 연구 수집이 아닌 단순 수집에 그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사연구 및 문화자원 수집 방향이 모호해지면 

활용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연구 및 수집 성과가 축적될 수 있는 자원의 개념 파악이 미비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문화의 특수성과 아시아의 보편성을 담보하는 자원의 분류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이 생기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

므로, 활용성을 전제로 한 조사연구 및 자원 수집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조사연구 매뉴얼 및 지침에 추가적

으로 마련해야 한다. 스토리텔링 방식의 문화자원 조사연구 및 수집 등 아시아문화의 특수성과 자원의 활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이어야 하며, 활용 가능한 아시아문화자원 조사 방법론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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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활용성을 고려한 연구 수행 원칙 및 자원 수집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연구 

자료의 활용 목표에 따라 콘텐츠 기획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 구성된 연구조

직을 보다 유연성 있게 설계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연구 및 수집 담당자와 기능별(공연, 전시, 창제작, 교육 

등) 사업 담당자 간 유기적인 연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시 프로젝트를 위한 TF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 풀을 조성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결합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전당 소장 자료의 접근성 결여 해소와 지속적인 홍보 추진으로 내외부 적극적인 이용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먼저 창제작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은 기 추진된 연구 사업과 앞으로의 진행될 콘텐츠 사업이 서로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분야 간 융합 추진체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현재 전당의 소장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

려면 연구 자료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자료를 통한 연구에 대한 다양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 주요 기능이 되어야 한다. 해당 컬렉션 자료의 구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이용자 안내 문서

(Finding Aid) 뿐 아니라 컬렉션 설명 영상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자료의 명칭, 내용, 소장처 

등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전당은 2016년 ‘아시아의 근현대 건축: 국가 형성과 

건축가’ 연구 성과 및 아카이브 자료를 기반으로 가이드 애니메이션 영상(7분)을 시범 제작하여 학계⋅교육계⋅
일반 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 확보를 확보하였다. 이처럼 단순한 컬렉션 내용 나열과 같은 일반 소장 자료 

안내에서 확장시켜 특정 주제별로 기록 컬렉션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구성함으로써 이용자가 특정 주제에 대하

여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콘텐츠 재생산의 측면에서 전당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전시⋅축제⋅프로그램 중 콘텐츠의 가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재가공할 필요가 있다. 기소장 자료의 끊임없는 연구와 해석 작업은 과거만이 아닌 현재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된다. 이런 이유로 아시아문화 정보와 더불어 전당 내 생산 

자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연사업의 경우 결과물로써 공연 실황, 참여⋅관람객 인터뷰 

등의 자료와 연출 기록, 시나리오, 디자인 및 플랜, 홍보물 등을 확보할 수 있다. 각각의 자료들에 대한 출처와 

활용 등 맥락이 담긴 데이터의 추가적인 기술과 더불어 원본자료들을 가공하여 영상 자료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가공을 통해 분절된 자료는 통합화되어 공연의 목적이나 기획의도, 공연이 가지는 의미 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맥락화되어 진다. 영상 자료의 제작은 사업관련 담당자가 성과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측면과 다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잘 이해하

고, 연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자원 및 제공 서비스에의 외부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출처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자원의 최적화 서비

스를 위한 온라인 열람형 콘텐츠(캘린더, 연대표, 지도 등) 기획⋅개발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활용 측면이 고려된 연구 및 수집 결과물들이 창작활동에 필요한 기반 자료와 창제작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되며, 문화자원을 토대로 또 다른 새로운 문화자원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화자원의 확장은 

내부뿐 아니라 외부 이용자들에게도 또 다른 문화자원을 새롭게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3.4 연구 및 아카이브 네트워크 확장

2018-202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수정계획의 역점 과제 1번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주력’이 수립

되었고, 아시아 동시대 문화예술의 교류와 창조의 플랫폼이라는 전당의 미션과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전당은 

점차적으로 국내외 교류를 확산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있다. 이와 더불어 전당에서의 조사연구 사업은 현장성과 

더불어 현지 문화에 대한 깊고 넓은 통찰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문화연구나 조사연구 자료들이 

파편화되지 않도록 국가 간 교류와 연대, 공감과 협력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외 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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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 풀을 형성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연구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전당이 

추구하는 ‘아시아문화의 화합과 연대’, ‘아시아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을 이루기 위해 아시아의 공통된 

문화 이슈를 포착하여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국가 간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협력연구 조직은 국내외 전문기관, 지역연구조직, 기업 연구조직, 정부 및 국제기구 연구조직, 아시아 

현지 연구자들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며, 구성된 협력연구 조직을 통해 수집 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의 차별화된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표 15> 참조).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분야 - 아시아문화연구, 문화자원, 문화콘텐츠, 마케팅 분야

‣단계별 네트워크

- 제 1단계: 국내 네트워크: 국내 문화도시, 아시아관련연구소, 아시아관련 문화시설

- 제 2단계: 아시아 네트워크: 아시아 지역의 문화도시, 아시아관련연구소, 관련 문화시설

- 제 3단계: 유럽 미주 등 문화도시, 아시아관련연구소, 아시아관련 문화시설 등 

‣인적네트워크 - 국내외 협력기관 소속 연구자, 대학 및 문화기관 연구자, 개인연구자, ACC 방문연구자 등

‣프로그램 네트워크 - 문화포럼, 국제학술대회, 저널발행, 통합이해교육, 아시아문화자원 발굴 공동워크숍 등

‣온라인네트워크 - 디지털 아시아문화유산 답사, 아시아문화탐험, 아시아문화유산, 문화축제, 아시아문화콘텐츠화

‣관련기관 지역별 분포 현황

- 아시아: 대만(3), 라오스(2), 러시아(9), 레바논(1), 말레이시아(5), 미얀마(1), 바레인(1), 베트남(5), 

브루나이(1), 사우디아라비아(2), 시리아(1), 싱가포르(3), 아제르바이잔(1), 요르단(1), 우즈베키스

탄(4), 이란(1), 이스라엘(1), 인도(4), 인도네시아(4), 일본(14), 중국(13), 쿠웨이트(1), 카자흐스탄

(1), 캄보디아(1), 태국(5), 터키(1), 파키스탄(2) 

- 비아시아: 네덜란드(2), 독일(2), 미국(8), 스페인(1), 영국(1), 캐나다(1), 호주(2)

<표 15> 아시아문화 연구 네트워크 기관현황 및 구축방식

둘째, 전당은 이론과 실천의 통합연구를 위한 아시아문화연구 협력망 사업을 추진하며, 아시아성에 대한 논의

를 통해 전당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내고, 학계-문화예술 현장-지역사회와의 소통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렴을 통해 전당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창출과 확산을 선도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는 물론 지역성에 대한 담론을 구체화함으로써 전당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장하는 협력망 

구축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아시아 문화 담론 생산거점으로서의 전당의 위치가 확립되고, 대학별, 학문 분과

별, 연구지역별로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국내 아시아 연구 학계의 소통과 교류의 창구로서 전당의 역할과 위상이 

정립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수집을 위한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적이다. 아시아 문화자원의 다양성과 복잡성

을 고려해 볼 때, 수집에 필요한 국가 간 네트워킹과 의사소통을 통해 통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 문화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협력을 장려하고 수집 분야의 최우선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정부, 정부 

산하기관, 민간분야, 관심 있는 일반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 및 지역 기관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국가 

단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아시아문화예술기관의 교류 협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아시아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등도 제고해 볼 수 있다. 기 수집된 아시아문화자원의 

온라인 서비스 콘텐츠 제작을 통해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원의 연구는 이용자에게 해당 

자원의 국가나 관련 인물, 사건 등의 관련 정보 수집까지 연계시킬 수 있다. 이는 관련 협회나 학회 결성을 통한 

조직까지도 확대해 볼 수 있다. 

전당의 경우 2021년 ‘공연예술 아카이브(K-PAAN, 이하 케이-판)’ 가입을 통해 공연예술 관련 기관 간 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케이-판의 판(PAAN)은 ‘Performing Art Archives Network’의 약자로 국내 공연예술기관 4개관

(국립국악원, 국립무형 유산원, 국립 중앙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각 기관의 

자체 소장 아카이브를 연계한, 통합검색 포털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그림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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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공연예술 아카이브 네트워크(K-PAAN) 화면

 

이 밖에 아카이브 관련 학술행사/포럼/세미나 등 연례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 이는 곧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유관기관 사례 및 최신 동향 확인, 전당 아카이브 발전방향 모색, 홍보 및 아카이브 기관으로서의 인지도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5 소결

이상 도출된 조사연구와 아카이브의 한계점 및 과제들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1) 조사연구 및 수집대상의 정체성 

및 방향성 확립, 2) 주제 및 범위설정과 표준 체계 마련, 3)　선순환 구조 체계를 위한 활용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및 아카이브 네트워크 확장 분야에서 각각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구분 조사연구 아카이브

조사연구 및 수집대

상의 정체성 및 방향

성 확립

- 아시아성에 대한 선행 연구조사를 통한 아시아문화의 

정체성 확립

- 동시대 아시아문화 이슈 및 글로벌 트렌드 분석 조사 

및 이를 반영한 연구주제 설정

- 집적 수준의 아카이브가 아닌 해석적 아카이브로 구축 

방향 설정

- 전당 본연의 가치(광주정신(민주, 인권, 평화), 문화다양

성, 아시아의 동반성장, 미래지향성)를 모두를 고려한 

방향성 설정

주제 및 범위설정과 

표준 체계 마련

- 기존 5대 영역 세분화, 권역별/시간적 범위 설정을 통한 

연구주제(안) 제시 

- 표준연구 절차, 수집에 대한 세부지침, 지침의 현실적인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등 조직체계 제안 

- 연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원천자료(문화 일반의 기초 

장서 및 주제별 도서, 시청각자료 등)로서의 수집 우선순

위 설정

- 일반인과 전문가 계층을 고려한 수집 추진

선순환 구조 체계를 

위한 활용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활용성을 전제로 한 조사매뉴얼 설정 및 체계 구성

- 조사연구 활용 목표에 따른 콘텐츠 기획안 제시

- 연구담당부서와 창제작 부서간 연계방안 마련

- 전당 소장 자료의 접근성 결여 해소 및 지속적인 홍보 

추진

-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기소장 자료 재가공 추진

연구 및 아카이브 네

트워크 확장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 풀 형성을 

통한 협력연구조직 구축

- 아시아문화연구 협력망 사업 추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 아시아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 아카이브 관련 학술행사/포럼/세미나 등 연례 프로그램 

마련

<표 16> 조사연구와 아카이브의 개선사항

첫째, ‘조사연구 및 수집 대상의 정체성 및 방향성 확립’을 위해 아시아성에 대한 선행 연구조사(전문가, 현지활

동가들의 의견조사, 기존연구자료 분석, 내부연구자들의 의견취합)를 통한 아시아문화의 정체성 확립해야 하며, 

동시대 아시아문화 이슈 및 글로벌 트렌드 분석 조사 및 이를 반영한 연구주제 설정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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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전당이 구축해야 할 아카이브로 단순한 집적 수준의 아카이브를 넘는 해석적 아카이브 구축, 전당 

본연의 가치 모두를 고려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둘째, ‘주제 및 범위설정과 표준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5대 영역을 세분화하고, 권역별/시간적 범위 설정을 

통해 연구주제(안)을 제시하였다. 추가로 조사연구의 표준연구 절차와 수집에 대한 세부 지침 설계, 더불어 안정적

인 조직 체계를 제안하여 전당의 아시아 연구 및 자료수집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수집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일반인과 전문가 계층을 고려한 수집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셋째, ‘선순환 구조 체계를 위한 활용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에서는 활용성을 전제로 한 조사연구 매뉴얼 

설정 및 전당 내부의 유기적인 조직의 연계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전당 소장 자료의 접근성 결여 해소와 

지속적인 홍보 추진으로 적극적인 이용 확보, 기소장 자료의 재가공을 통한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 ‘연구 및 아카이브 네트워크 확장’에서는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 풀을 형성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연구 조직 생성, 아시아문화연구 협력망 사업 추진, 커뮤니티 운영 및 연례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4. 결 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아시아문화를 연구

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기관으로, 타 기관과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사업 성과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전당은 다층적이며 실증적인 연구 수행과 수집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아시아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원들을 끊임없이 제공해야 하는 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시아에 담긴 중요한 

문화적 가치들이 전당을 통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며 전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내⋅외 문화예술기관에서는 그 기관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연구 자료를 발굴 및 수집하여 아카이빙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아카이브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전당에서 수집되는 아시아문화 

관련 연구 자원은 아카이빙 및 활용을 통해 그 가치가 확대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콘텐츠는 결과적으로 

전당과 전당이 속한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연구 

및 수집된 자료를 아카이빙하고 창제작자들에 의해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은 전당의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반이 되는 연구 자료들이 제도적 혹은 기술적인 문제로 제대로 아카이빙 및 활용되지 못하고 

소실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는 후속 연구 진행시 동일한 연구와 자원 수집이 반복되는 문제점을 낳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사연구 및 아카이브 업무의 한계점과 각 업무 간 연관성의 중요도 및 필요성에 따라 전당 

전체에서 추구해야 할 연구 자료의 가치와 아카이브의 요건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분석 및 판단하여 이를 통해 

조사연구 및 아카이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전당 발전전략의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당의 조사연구와 아카이브 업무 현황을 분석하여 각각의 한계점을 알아보고, 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과제는 ‘정체성 및 방향성 확립’, ‘연구 및 수집 대상의 주제와 범위 설정’, ‘선순환 체계를 위한 개선방안 필요’, 

‘네트워크 구축 확대’로 구분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둘째, 앞서 도출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조사연구 및 수집 대상의 정체성 및 방향성 확립’, ‘주제 및 범위설정과 

표준 체계 마련’, ‘선순환 구조 체계를 위한 활용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및 아카이브 네트워크 확장’

에서 조사연구와 아카이브의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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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시설로 전당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발적인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적

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지원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 내용인 조사연구와 아카이브 기능뿐 아니라 교류⋅전시⋅공연⋅창제작⋅교육 등 전당의 다른 고유

한 업무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립 등의 후속 연구도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국립아

시아문화전당이 단기적으로는 창제작자들에게는 기획의 바탕이 되는 이론적 토대와 상상력을 제공하고 장기적으

로는 아시아문화의 담론을 주도해나가는 기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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